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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 동향 ) 2021.12.2. “내일신문” 보도

 ❍ 농업용 원자재 공급망 붕괴, 가격 폭등 우려 

    - 요소비료 내년 영농철 고비 … 제초제도 중국 수출 제한으로 수급난 

    - 농가부담 늘어나 … 정부는 탄소중립 농정으로 화학비료 지원 소극적 

농업용 원자재 공급이 불안하다. 중국발 요소 공급망 축소가 장기화하고 있어 내년 영농철

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농업용 요소비료 수급난에 이어 제초제 성분인 글리

포세이트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내년 농가의 비료비와 영농자재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9일 비료공급자문위원회를 열었지만, 농가 부담과 정부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소 비료의 내년 1~2월 공급량을 9만5000톤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상 수요량은 4만4000톤으로 이미 충분한 공급량이다. 하지만 영농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3~4월에는 요소 비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비료  

협회 등은 내년 농번기 요소 비료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요소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지원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내세우며 화학비료 저감을 농정 기조로 정해 놓았다. 

이 때문에 이번이 요소비료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비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요소 비료는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화학비료로, 식물을 잘 자라게 하는 단백질의 바탕이 

된다. 효과가 빠르고 물이나 땅속에 잘 녹지만, 환경오염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상임대표 박흥식)은 "탄소중립이라는 인류사적 과제와 동시에 식량

난 극복 또한 인류가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현재 적정 화학거름 사용은 식량 증산을 통해 

식량안보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적정한 화학거름이 사용될 

수 있도록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비료가격 폭등에 따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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